
후쿠에지마 섬: 돌 문화 

 

모르타르 등의 접착제를 쓰지 않고 쌓아 올린 돌벽을 ‘이시가키(돌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뚝 솟은 성벽이나 토대를 가리키는 데 쓰이는데, 실제로 후쿠에에서 가장 

뛰어난 예로서는 후쿠에성의 성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돌담은 섬의 거의 전역에서 

볼 수 있으며, 매끈하게 자른 석재로 만든 벽부터 거친 돌을 아무렇게나 쌓아 올린 

것까지 다양합니다. 후쿠에에는 화산석이 풍부하기 때문에 번주부터 농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주민에게 중요한 건축 자재였으며, 화산석 이용은 이 섬의 환경에서 

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후쿠에성과 도미에 이시구라 

현존하는 19 세기의 후쿠에성 성벽과 18 세기의 도미에 이시구라는 아마도 

후쿠에에서 가장 훌륭한 돌담의 예일 것입니다. 단단한 현무암을 정성껏 잘라내고 돌과 

돌이 고르게 맞물리게 해 매끄러운 외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당시 영주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서 영주는 전문 석공을 고용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몇 세기에 걸쳐 

목조 지붕, 문, 마루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비바람과 무성한 덩굴 때문에 

서서히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담은 지금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무가 저택 거리 

후쿠에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17 세기의 성하 마을인 후쿠에의 모습을 지금도 

전해주는 중급 무가 저택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는 약 400m 에 걸쳐 이어지며, 각 

저택을 둘러싸듯이 이시가키(돌담)가 늘어서 있습니다. 건물 자체는 후세에 재건되거나 

개축되었지만, 돌담은 당시의 것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으며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고보레이시’라고 하는 둥근 돌을 쌓아 올린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균형이 잘 잡히지 않은 채 쌓아 올려진 돌은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적이 야간에 성벽을 넘어 숨어들려고 했을 때, 돌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주민들을 

깨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 양 옆으로는 후쿠에 이시가키의 또 하나의 특징인, 

반원형으로 쌓아 올려진 작은 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따뜻한 메밀국수나 우동 

위에 올리는 가마보코(반원형으로 만든 어묵)와 닮았다고 해서 친근함을 담아 

가마보코이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루하타 

후쿠에시 교외로 나가면, 현무암을 잘게 자른 돌담의 형태에서 다공질 용암을 거칠게 

쌓아 올린 돌담의 형태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재가 달라지면서 장인이 의뢰를 



받아 지은 축조물과 농가에서 자신들이 직접 근처 땅에서 돌을 가져와 쌓은 거친 

돌담이 시각적으로 구별됩니다. 오래된 농가의 담, 방풍림, 함석 지붕 오두막, 농산물을 

말리기 위한 오두막에 이르기까지 이 구멍이 난 검은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미이라쿠 반도에서는 마루하타라고 하는 특징적인 원형 밭 주위에 담을 쌓을 때도 

용암석이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밭은 쉽게 경작할 수 있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일반적이지만, 미이라쿠의 농가에서는 용암대지의 완만하고 둥그스름한 

지형에 따른 다랑논과 그 다랑논이 만드는 자연적인 물굽이에 따라 밭을 만들었습니다. 

용암 벽이 마루하타를 둘러싸서 토양의 침식을 막는 동시에 여분의 물을 흘려보냅니다. 

벼 재배에는 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밭들에서는 일반적으로 고구마, 보리, 대두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간지가성 

도미에 반도의 남해안에 ‘간지가성’ 또는 ‘야마자키의 석루’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돌담이 있습니다. 미로 같은 해변의 요새 터가 녹지대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거칠게 형성된 현무암 성벽이 약 180m 에 걸쳐 이어져 있습니다. 요새의 정확한 

기원은 수수께끼에 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해적의 은신처였음을 보여주는 

요소가 많습니다. 우선 암초에 의해 지켜지는 외딴 장소에 있으면서 먼바다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새 입구는 하나밖에 없으며 벽에는 밖을 엿볼 수 있는 구멍이 

곳곳에 있습니다. 유적에서 출토된 명나라 화폐, 도기 파편, 인골 등이 이 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설은 지역의 민화에서 유래하는데, 갓파(물속에 산다는 

어린아이를 닮은 상상의 동물)의 도움을 받아 간지라는 이름의 목수가 지었다고 

합니다. 


